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12 pp. 586-594,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12.586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586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미숙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ffects of Preschool Infants' Self-elasticity on Emotional 
Control, Empathy, and Teacher Efficacy

Mi Soog Choi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I 소재지의 W대학교 유아교육과 대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2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은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하위변인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에는 긍정성에 정서조절능력에
는 자기정서조절능력에 그리고 공감능력에는 인지적 공감능력에 가장 큰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
존중감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 중 일반적 자아개념, 자기책임,
개인적인 성실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성실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존중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주장이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교육과정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사료가 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elf-esteem of pre-infant teachers on self-elasticity,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0 university students from W 
University's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in location I.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In addition, in each sub-variable, self-elasticity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positive correlation with 
positivity,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with self-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with 
cognitive empathy ability. Second,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lasticity, and 
among the sub-variables, this study found that general self-concept, self-responsibility, and personal 
integrity in order were important determinants. Third, self-esteem has an influence on personal integrity
in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Fourth, as for the effect of self-esteem on empathy ability, it was found 
that self-assertion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empathy ability. These research results have
led to re-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esteem, suggesting 
that research on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that can improve self-esteem in the curriculum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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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 인간의 성장 및 발달과정에 있어서 유아기는 인성
을 비롯한 모든 영역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
로 유아교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1]. 그러므로 
미래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아를 교육하기 위해서
는 먼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유아교육현장은 지금 2020년
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9 개정누리과정으로 유아
의 ‘놀이’ 자체를 교육과정의 의미로 담고 있다. 이에 유
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역량 및 역할에 대한 전반적 
변화요구에 따라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교육내
용 분석 및 새로운 방향 제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인간은 누구나가 유아기부터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유아의 행동과 적응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다
[2].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기에 있어서 유아교사의 역할은 
매우 비중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며, 유아에게 정신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존재이고, 유아의 성격 형성 
및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인적자원이 됨
을 밝히고 있다[3]. 

최근 대학교육에서는 유아교사양성과 전문성 개발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에 논자는 예비유아교사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자아존중감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
다. 선행연구에서 Mead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 
교사, 또래와 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발달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3]. 또한 자아존중감은 예비유아교
사에게 있어서 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의 발달에도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4]. 

특히 예비유아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
아존중감은 유아교사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아의 
성장 및 상호작용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매우 중요한 핵심역량이 되고 있다[5]. 아울러 유아교
육현장에서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자아탄력성이다. 유아교사는 하루 일과 대부분을 유
아들과 함께 보내게 되므로 유아교사의 과도한 스트레스
는 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고 상황에 맞는 요구를 지각하고 행동하며 대

인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과 유능감을 보인다[6]. 
또한 예비유아교사가 앞으로 유아를 이해하고 지도하

는 과정에서 정서조절능력과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예비유아교사가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예비유아교사
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공감능력에도 조절효
과가 있기 때문이다[7].

이에 논자는 예비유아교사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
능력 간의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각 변인들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진원
(2010)은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결정하고 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므로[1],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교사
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김윤경(2011)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교사는 긍정적인 정서표현 행동을 높
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며[8], 유재경, 황지영, 박은미
(2020)는 교사와의 F.G.I를 통해 ‘교사인성 및 전문성 개
발’이 핵심역량의 우선순위를 차지함을 밝히고[9], 우수
경, 서윤희(2016)는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의 인지적 
요소가 의사소통능력 하위변인 낙관성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10]. 

따라서 논자는 대학교육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있는 우수한 유아교사를 양성하는데 예비유아교사의 자
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 4가지 변인들간의 영향력
을 규명하여 21세기 미래유아교사 양성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4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
조절능력, 공감능력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공감능력에  미치
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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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
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심의 승인(연구승
인번호 : WKIRB-201910-SB-073)후 중소도시 I시 소
재 대학교 유아교육과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본 연구절차 및 방법은 2019년 9월 2일에 연구
자가 직접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동의서를 작성한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최인자(1995)가 Nathaniel 

Branden 「The Six Pillaes of Self-esteem」(1992)과 
「The Power of Self-esteem」(1994) 문헌을 번안하여 
제작하고, 한인자(2005)와 한진원(2011)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신뢰도를 검증한 자아존중감 척도[1]와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11]와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초기 모형에 근거
하여 문용린(1997)이 개발하고 타당화 한 정서조절능력
척도[12], 그리고 Mehrabian & Epstein(1972)의 정서 
공감 척도[7], Davis(1980)의 IRI 검사척도와 
Bryant(1982)의 정서 공감 척도를 번안한 도구[7]를 전
병성(2003)이 수정하여 사용하고[13], 고경희(2017)가 
사용한 공감능력 도구를 사용하였다[14]. 

2.2.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인자가 제작한 자아

존중감척도 검사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한인자가 
연구한 유아교사 대상 연구에서는 .95, 한진원의 연구에
서는 .9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15]. 자아존중감 검사도구는 7개의 하위영역으로 일반
적인 자아개념 14문항, 의식적인 삶 4문항, 자기수용 3
문항, 자기책임 7문항, 자기주장 4문항, 목적적인 삶 3문
항, 개인적인 성실 5문항 등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양식은 5단계의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
도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16].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
항과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elf-Esteem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ubcategory Question 
Number

Question 
Quantity

Reliabil
ity

Self-
Esteem

General 
self-concept 1~14 14 .93

Conscious life 15~18 4 .67
Self-acceptance 19~21 3 .75

Self-responsibility 21~28 7 .89
Self-assertion 29~32 4 .83
Purposeful life 33~35 3 .73

Personal integrity 36~40 5 .82

All 40 .96

2.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우열, 김민규, 김주

환(2009)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성, 긍정성 각각 9문항, 사회성 8문항으로 3
개 하위영역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양식은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
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6점에서 최고 130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7].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신뢰도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Self-Elasticity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ubcategory Question Number Question 
Quantity

Reliabili
ty

Self-
Elasticity 

Controllability 1~9 9 .90
Positive 10~18 9 .90

Sociability 19~26 8 .85

All 26 .96

2.2.3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초기 모형에 근거하여 문용린
(199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성인용 정서지능검사인 
AEQT(Adult Emotional Quotient Test) 문항을 발췌
하여 사용한 척도로 자기정서조절 8문항, 타인정서조절 
7문항의 2개 하위영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양식은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
는지를 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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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verall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ubcategory Question Number Question 
Quantity

Reliabili
ty

Overall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Self-emotional 
control

1, 2, 4, 6, 9, 10, 
11, 13 8 .88

Emotion control 
of others

3, 5, 7, 8, 12, 14, 
15 7 .82

All 15 .91

2.2.4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경희(2017)가 유아교사

를 위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로 Mehrabian & Epstein(1972)의 정서 공감 
척도, Davis(1980)의 IRI 검사척도, 그리고 Bryant(1982)
의 정서 공감 척도를 번안한 박성희(1994)의 도구를 전
병성(2003)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로 문항구성은 인지
적 공감 15문항, 정서적 공감 15문항으로 총 30문항이
다[17]. 응답양식은 5단계의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8, 12, 18, 22, 27문항은 
역체점 문항이다.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신뢰도
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Empathy Skills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ubcategory Question Number Question 
Quantity

Reliabili
ty

Empathy 
Skills

Cognitive 
empathy

1~15
(8*, 12*) 15 .72

Emotional 
empathy

16~30
(18*, 22*, 27*) 15 .81

All 30 .83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설문응답자 총 230명 중 일

부 문항에 대한 미기재 1명을 제외 한 229명의 설문 응
답지이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24.0을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의 상관
관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으로는 먼저 성별에서 남자 

31(13.5%), 여자 198명(86.5%)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불교 6명(2.6%), 기독교 44명(19.2%), 천주교 10명
(4.4%) 원불교 9명(3.9%), 무교 160명(69.9%)로 나타났
다. 통학에서는 집에서 통학 158명(69%), 원룸이나 고시
원에서 자취 38명(16.6%), 기숙사 33명(14.4%)로 나타
났다. 적성에서는 매우 맞지않다 2명(0.9%), 맞지않다 9
명(3.9%), 보통이다 94명(41%), 맞다 100명(43.7%), 매
우 맞다 24명(10.5%)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Research Subject Status
Spec. Frequency % Total(%)

Gender
Male 31 13.5

229(100)
Female 198 86.5

Religion

Buddhism 160 69.9

229(100)
Catholic 10 4.4
Christian 44 19.2

Won Buddhism 9 3.9

Atheism 6 2.6

School

At home 158 69.0

229(100)
Footprints in 

one room or in 
another

38 16.6

dormitory 33 14.4

Aptitude

Not very fit 2 0.9

229(100)

Not correct 9 3.9

Is average 94 41.0
Right 100 43.7

It is very true. 24 10.5

All 229(100)

3.2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
조절능력과 공감능력의 상관관계 검증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
력과 공감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상
관분석 결과 아래 Table 6과 같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은 자아탄력성(r=.67, p<.001), 정서조절능력
(r=.54, p<.001), 공감능력(=.37, p<.001)과 유의미한 정
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예
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서
조절능력,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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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Self-Elasticity,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of
Pre-infant Teachers

Self-Esteem Self-elasticity Emotional control 
ability Empathy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① 1

② .95** 1
③ .79** .72** 1

④ .77** .71** .53** 1
⑤ .84** .72** .67** .56** 1

⑥ .79** .68** .55** .64** .61** 1
⑦ .83** .72** .64** .62** .67** .67** 1

⑧ .85** .76** .59** .61** .68** .61** .73** 1
⑨ .67** .63** .46** .44** .59** .53** .58** .61** 1

⑩ .61** .55** .41** .41** .53** .50** .58** .60** .89** 1
⑪ .65** .63** .48** .43** .57** .50** .57** .57** .92** .76** 1

⑫ .48** .46** .32** .32** .45** .40** .38** .43** .82** .59** .62** 1
⑬ .54** .51** .42** .37** .44** .45** .48** .51** .74** .70** .68** .57** 1

⑭ .59** .55** .46** .43** .46** .48** .53** .55** .74** .72** .70** .52** .93** 1
⑮ .39** .37** .29** .23** .34** .32** .34** .37** .61** .56** .53** .52** .90** .67** 1

⑯ .37** .30** .26** .26** .35** .35** .35** .33** .48** .46** .40** .39** .60** .55** .55** 1
⑰ .38** .32** .23** .30** .34** .36** .37** .38** .47** .46** .42** .37** .59** .56** .53** .87** 1

⑱ .25** .20** .23** .14* .27** .25** .25** .19** .36** .35** .29** .31** .45** .40** .43** .87** .52**

*p<.05, **p<.01, ***p<.001

①Self-Esteem  ②General Self-Concept  ③Conscious Life  ④Self-Acceptance  ⑤Self-Responsibility  ⑥Self-Assertion  
⑦Purposeful Life  ⑧Personal Integrity  ⑨Self-Elasticity  ⑩Controllability  ⑪Positive  ⑫Sociability  ⑬Emotional Regulation  
⑭Self-Emotional Control ⑮Adjusting Others' Emotions ⑯Empathy  ⑰Cognitive Empathy  ⑱Emotional Empathy

3.3.1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에 미
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81.22,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는 
44%로 나타났다[Table 7].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아존
중감(B=16.93, t=13.46, p<.001)이 자아탄력성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하
위변인 중 일반적 자아개념, 자기책임, 개인적 성실이 자
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F=28.73, p<.001), 일반적자아개념(=.30), 자기책임
(=.21) 개인적인성실(=.19)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Dependent 
variable: 

Self-elasticity

Non-standardiz
ed coefficient

Stand
ardiza
tion 

coeffi
cient

t VIF statistic

B
Standa

rd 
error

β

Self-
Estee

m

Constant 29.06 5.05 5.75*
** F=181.22*** 

R2=.44
Adj R2=.44 
DW=1.59

Self-estee
m 16.93 1.26 .67 13.46

*** 1.00

Sub-v
arianc
e of 
Self-

Estee
m

Constant 29.68 5.24 5.66*
**

F=28.73*** 
R2=.48

Adj R2=.46 

DW=1.57

General 
self-conce

pt
6.98 2.33 .30 3.00*

* 4.29

Conscious 
life -2.34 1.75 -.10 -1.34 2.39

Self-accep
tance -1.98 1.31 -.11 -1.51 2.25

Self-respo
nsibility 4.66 1.79 .21 2.61* 2.59

Self-asserti
on 2.26 1.50 .11 1.51 2.30

Purposeful 
life 2.97 1.69 .15 1.76 2.96

Personal 
integrity 4.12 1.81 .19 2.27* 2.99

*p<.05, **p<.01, ***p<.001

Table 7. The Effect of Self-esteem on Self-elasticity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591

3.3.2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95.04,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는 
2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아존중감
(B=8.55, t=9.75, p<.001)이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자아존중감 하위변인 중 개인적 성실이 정서조절능력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4.43, p<.001),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개인적 성실(
=.21)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Dependent 
variable: 

Emotional 
control ability

Non-standardi
zed 

coefficient

Standa
rdizati

on 
coeffic

ient t VIF statistic

B
Stand
ard 

error
β

Self-e
steem

Constant 21.65 3.52 5.75***
F=95.04*** 
R2=.30,

Adj R2=.29 
DW=1.69

Self-este
em 8.55 .88 .54 13.46*** 1.00

Sub-v
arian
ce of 
self-e
steem

Constant 21.62 3.72 5.81

F=14.43*** 
R2=.31

Adj R2=.29 

DW=1.73

General 
self-conc

ept
2.73 1.65 .19 1.66 4.29

Consciou
s life .47 1.24 .03 .38 2.39

Self-acce
ptance -.89 .93 -.08 -.96 2.25

Self-resp
onsibility .39 1.27 .03 .31 2.59

Self-asse
rtion 1.53 1.06 .12 1.44 2.30

Purposef
ul life 1.49 1.20 .12 1.24 2.96

Personal 
integrity 2.84 1.29 .21 2.21* 2.99

*p<.05, **p<.01, ***p<.001

Table 8. The Effect of Self-esteem on Emotional 
Control Ability

3.3.3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공감능력에 미치
      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
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4.91,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는 

1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아존중감
(B=.26, t=5.91, p<.001)이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자아존중감 하위변인 중 자기주장(B=.11, t=2.06, 
p<.05)이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33, p<.001), 공감능력에 대한 
자기주장(=.19)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9].

Dependent 
variable: 
empathy 
ability

Non-standardiz
ed coefficient

Stan
dardi
zatio

n 
coeff
icien

t
t VIF statistic

B
Stand
ard 

error
β

Self-
estee

m

Constant 2.37 .18 13.45**
F=34.91*** 
R2=.13,

Adj R2=.13 
DW=1.89

Self-este
em .26 .04 .37 5.91*** 1.00

Sub-
varia
nce 
of 

self-
estee

m

Constant 2.35 .18 12.72

F=6.33*** 
R2=.17

Adj R2=.14 

DW=1.87

General 
self-conc

ept
-.06 .08 -.09 -.73 4.29

Consciou
s life .01 .06 -.02 -.19 2.39

Self-acce
ptance -.02 .05 -.03 -.34 2.25

Self-resp
onsibility .11 .06 .17 1.71 2.59

Self-asse
rtion .11 .05 .19 2.06* 2.30

Purposef
ul life .08 .06 .14 1.34 2.96

Personal 
integrity .06 .06 .09 .88 2.99

*p<.05, **p<.01, ***p<.001

Table 9. The Effect of Self-esteem on Empathy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와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과 공감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연구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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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

조절능력, 공감능력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
존중감은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과 유의미
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긍정성에 가장 큰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성, 사회성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정서조절능력 하위요인 중 자기정서 조절능력, 타인정서 
조절능력 순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공감능
력 하위변인에는 인지적 공감능력, 정서적 공감능력 순으
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정서표현 행
동과 효과적인 정서조절 기제를 활용하고[8],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는 선
행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및 정서조절능력과 공감능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에서 진행하고 있
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향으
로 나아갈 때 그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 까지도 함께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예비유아교사들의 자아존중감 하위변인 중 
일반적 자아개념, 자기책임, 개인적 성실이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의 자아존
중감 하위변인 중 개인적 성실이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 
하위변인 중 개인적 성실이 정서조절능력 하위변인 자기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공감능력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의 자아존중감 
하위변인 중 자기주장이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이들 간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내

용 구성 및 교육과정 체계화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또
한 미래사회 요구변화에 따른 선도적 교육환경 개선 및 
현장견학 및 실습교과목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이
고 지속적으로 계열화하여 학생 자기주도적 교수-학습활
동 전개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대학교육에 있어서 예비
유아교사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향후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종합해 보
면, 예비유아교사들의 자아존중감은 예비유아교사의 자
아탄력성 및 정서조절능력과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미래 사회변화 요구에 발맞춰 온-오프
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예비유아교사
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새롭게 방향이 전
환될 수 있도록 예비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수자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
에서 정규 및 비정규 그리고 교양 및 전공교과를 진행하
는데 있어서 모든 과제수행 과정이 자아존중감에 관한 
직·간접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축적하여 예비유아교사로써 확고한 교육신념 및 교육철
학이 정립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교육활동이 강화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자아탄
력성 및 정서조절능력과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됨을 확인함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I시에 소재한 예비유아교사들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특정한 곳에 편중되어 
있고 3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 예비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도구도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점과 많은 질문 문항으로 인하여 연
구대상자의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한 한계성을 고려할 때 
신뢰성 확보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향후 다양한 지역과 다학제 및 다기
관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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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예비유아교사 역량기반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기반으로 한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 그리고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화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유아교사 양성을 위
한 예비유아교사 교직 인성 · 적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
습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역량을 직·간접으로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열화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에 대한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4차산업 혁명시대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
되는 미래 유아교육을 준비하는 대학교육에서 현장과 연
계된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전공 및 교직과목을 전개하여 이에 대한 수업수행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의수업 우수 운영사례를 개발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예비유아교사의 대학생활에서 성격유형별 자아
존중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셀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적용하고 
이에 대한 효과검증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논자는 본 연구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보다 전
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
한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공감능력까지 동시에 
향상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근거가 
될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가 예비유아교사에 한정되지 않고 고등교
육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예비교사의 
자아존중감을 핵심역량으로 도출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
공하였기에 향후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가치 있는 연구결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가 대학교육 현장의 예비유아교사에게 있
어서 자아존중감 증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오늘날 유아교육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
실적 문제에 제한되지 않고 시대적 요구에 빠르게 변화
할 수 있는 역량 갖춘 우수한 유아교사를 양성하여 미래
시대에 세계적 수준의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예비유아교
사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재인식
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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